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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사회에서 간호학과 학생의 행복감, 
행복감 증진활동 및 자기성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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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행복감, 행복감 증진을 위한 활동과 자기성찰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현대의 융복합 
사회에서 행복의 욕구는 생명과 자유의 권리만큼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최근 긍정심리학의 등장에 의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자료는 D광역시의 일 간호학과 학생 366명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 2-8일까지 수집하여 SPSS 

WIN 19.0을 사용, t-test/ANOVA, Correlation,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자기성찰은 4학년과 임상실습을 한 그룹에
서 높은 점수로 학년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행복감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종교가 있고, 

경제적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행복증진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은 타인영역의 성찰과 행복감 증
진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행복감의 주요 영향요인은 행복증진활동, 경제적 수준, 자기영역 성찰로 행복감
의 26.3%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행복감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파악하였다. 행복감과 자기성찰
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방법의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행복감과 행복감 증진에 대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 간호학과 학생, 행복감, 행복증진 활동, 자기성찰, 융복합 사회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happiness, happiness promoting activities 
and self-reflection. Need of happiness is as important as right of life and freedom in the convergence society 
and heating up according to appearance of positive psychology. Subjects were 366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Oct. 2-8(2014), and analyzed using t-test/ANOVA and correlation by SPSS. Self-reflect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rade, and experience of practice. Happiness and happiness 
promotion activiti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economic state. Happiness promotion 
activiti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reflection and happiness. The factors affecting happiness were 
happiness promotion, economic state, and self-reflection which accounted for 26.3%. Repeated research which 
include various variables of happiness and self-reflection is needed, and suggest qualitative research about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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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의 융복합 사회에서 행복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

과학의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고 여러 정부들도 행

복의 증진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1]. 또한 

행복에 대한 연구도 인간 본성의 회복에 초점을 둔 긍정

심리학의 등장에 의해 활기를 띠고 있다[2].  행복의 욕구

는 생명과 자유의 권리만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1].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성적 사유와 성찰을 행복

이라 여겼고, 인간 스스로 이성적 노력을 통해 행복한 삶

을 살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소크라테스

는 자기성찰을 통해 지혜가 계발되고 진정한 행복을 얻

을 수 있다고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있는 삶을 

통해 행복이 얻어진다고 하며 가치 있는 삶, 진정한 자아

와 일치하는 삶을 주장하였다[3]. 행복감은 부정정서보다 

긍정정서, 지금 살고 있는 삶에 한 만족감, 미래에 대한 

희망, 과거에 대한 감사, 자신의 장점에 대한 인식, 재능

과 장점을 활용하여 목표를 추구하는 것, 타인과의 친한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 등의 요소가 행복

한 삶에 한 다양한 규정들 속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요

소로 정의한다[4].

성찰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핀

다’는 뜻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보며 살펴본다는 것

이다. Dewey(1933)[5]는 성찰을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이나 의심스럽고 갈등적인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경

험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하고 분석하며 과학적으로 탐

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함과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또는 감정적인 반응에 대해 그 의

미를 깨달아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Mahoney(1997)[6]

는 자기성찰을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펴봄으로써 

마음의 상태나 움직임에 대해 진지하게 들여다보며 변화

를 얻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자기성찰을 함으로써 자기

의 마음을 살피고 자기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감정, 사

고, 욕구 등을 관찰하며 그러한 감정, 생각, 욕구들이 어

디에서 나오는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7]. 즉, 자기성찰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

기 자신을 이해하고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기초점의 형태로 구성되었다[8]고 볼 수 있다. 

자기성찰은 부정적인 감정(화, 죄책감, 슬픔, 좌절, 분

노 등)이나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 딜레마,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미 있

는 사건 등으로 자신에게 불편감이나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일어난다[9,10]. 즉 자기성찰은 상황에 대한 자

각 및 인식을 통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문제해결이나 

변화를 향한 방향성을 갖게 만든다[11]. 자기성찰은 개인

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성장과 적응에 유익하

고, 특히 자기 명확성이 낮은 여성의 경우 자기성찰 후 

자기 명확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0]. 행복의 수준

이 높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성찰은 유익하게 작용하여 

대상자들의 주관적 행복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다[12]. 

오늘날의 융복합 사회에서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은 

높은 학업 성취 이상으로 개인과 환경의 조화나 적응으

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13,14]. 대학생활 시기는 사회에 

나가기 위한 심리, 사회적 준비를 하는 단계로 많은 변화

와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심리적 성

숙을 향하는 과정이다[5,15]. 자기성찰적인 학생은 그렇

지 않은 학생들보다 발달과업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9], 성찰은 자신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자신을 

잘 알 수 있고 개인의 적응과 안녕감에 도움을 준다[16]. 

결과적으로 자기성찰 수준과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 

등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모두들 삶에 있어서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

하지만 행복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인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

학생의 행복감과 행복감 수준에 대한 정보미의 연구[17], 

대학생의 행복정도와 양생실천의 관계에 대한 손국환

[18] 등의 소수 연구로 간호학과 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행복감 등은 대상자의 건강간호에 매우 

중요한 영향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 

대학생들의 자기성찰과 행복감, 행복감 증진활동의 관계

를 파악하여 앞으로 건강전문가로서의 바람직한 역할 수

행을 준비하는 간호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자기성찰, 주관적 행복감, 행복감 증진활  

동의 정도를 파악한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성찰과 주관적 행복감, 행  

복감 증진을 위한 활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성찰 하위요인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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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한다.  

4) 자기성찰, 주관적 행복감과 행복감 증진활동의 관  

계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의 자기 성찰, 주관적 

행복감과 행복감 증진활동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14년 10월 2일부터 8일까지 D광역시 일 

대학의 간호학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

사를 하기 위해 연구자는 각 교실에 직접 들어가 연구 목

적과 설문 내용 및 대략의 소요시간 등을 설명하고 연구

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참여 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전체 380부를 배부하였고 응답의 

성실성이 떨어지거나 부적절한 응답을 한 질문지는 제외

하여 366부(회수율 96.3%)를 최종 분석,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자기성찰은 황주연[11]이 개발한 자기성찰 최종 문항

(20문항)을 사용하였다. 크게는 자기영역과 타인영역으

로 나뉘고 각각 자기탐색, 자기이해, 타인탐색, 타인이해

의 각 5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

터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 자기성찰 측정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0.84이었고 하위 척도 각각의 α값은 자기탐색 0.80, 자

기이해 0.79, 타인탐색 0.80, 타인이해 0.79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감은 김연우(1998)가 사용한 동경도 노인

종합연구소에 의해 번역된 수정판 P.G.C. 사기 척도를 이

지연(2005)[19]이 대학생들에게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

였다. 행복감 척도는 긍정문항 5개와 부정문항 12개로 총 

17문항이며 이분법적 응답양식으로 되었다. 긍정적인 항

목에는 1점을, 부정적인 항목은 0점을 부여하였고 부정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점수 범위는 1점에서 17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지연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0.75였고 본 연구에

서는 0.74로 나타났다.

행복감 증진활동은 오혜경(2007)[20]이 Lyubomirsky 

(2007)가 제시한 행복감 증진 활동의 12가지 내용을 번역

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부터 5점까지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 증진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성찰, 주관적 행복감, 행

복감 증진활동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로 구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성찰과 행복감, 행복감 증  

진을 위한 활동 차이는 t-test/ANOVA로 분석하였다.

3) 자기성찰, 행복감과 행복감 증진활동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4) 행복감 영향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정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1학년 21.6%, 2학년 31.4 %, 

3학년 27.6%, 4학년 19.4%였다. 여학생이 89.9%를 차지

하였고, 종교 있다에 49.5%, 없다에 50.5%가 응답하였다. 

임상실습 경험한 학생이 47%였고 경제적 상태에 대해서

는 보통이다가 68.3%로 나타났다<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366  (%)

 Grade

First

Second

Third

Fourth

    79(21.6)

   115(31.4)

   101(27.6)

    71(19.4)

 Gender
Female

Male

   329(89.9)

    37(10.1)

 Religion
Yes

No

   181(49.5)

   185(50.5)

 Experience of practice
Yes

No

   172(47.0)

   194(53.0)

 Economic status

Poor

Average

Well-to-do

    55(15.0)

   250(68.3)

    61(16.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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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reflection          Happiness Happiness promotion

 M±SD  F/t  (p)  M±SD  F/t  (p)  M±SD  F/t  (p)

  Grade

First 

Second

Third

Fourth

 36.53±5.00

 36.72±4.11

 37.75±4.61

 38.42±4.42

 3.106

 (.025)

10.39±3.43

 9.62±3.44

10.08±3.51

10.61±3.40

 1.418

 (.237)

 3.37±.47

 3.26±.54

 3.30±.53

 3.41±.49

 1.432

 (.233)

  Gender
Female

Male

 37.28±4.54

 37.43±5.31

- .190

 (.849)

10.07±3.40

10.43±3.52

- .598

 (.550)

 3.33±.52

 3.28±.44

  .552

 (.581)

  Religion
Yes

No

 37.03±4.46

 37.55±4.73

-1.086

 (.278)

10.30±3.72

 9.92±3.22

 1.039

 (.299)

 3.42±.48

 3.23±.49

 3.560

 (.000)

  Experience of practice
Yes

No

 38.03±4.54

 36.65±4.51

 2.894

 (.004)

10.30±3.50

 9.93±3.44

 1.010

 (.303)

 3.34±.52

 3.31±.51

  .662

 (.508)

  Economic status

Poor

Average

Well-to-do

 37.58±5.10

 37.24±4.51

 37.25±4.32

  .130

 (.878)

 9.07±3.61

 9.73±3.38

12.59±3.04

21.474

 (.000)

 3.33±.62

 3.28±.49

 3.51±.46

 5.135

 (.006)

<Table 3> Self-reflection, happiness, and happiness promotion activiti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3.2 자기성찰, 행복감과 행복감 증진활동 정도

자기성찰은 크게 자기영역(자기탐색과 자기이해)과 

타인영역(타인탐색과 타인이해)의 성찰로 나누었다. 자

기영역 성찰의 평균은 36.84였고, 타인영역 성찰의 평균

은 37.73이었다. 행복감은 2점에서 17점까지의 범위와 평

균 10.11점이었다. 행복감 증진활동 정도는 평균 3.32로 

나타났다. 행복증진 활동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낙관주의 기르기’였고 그 다음 ‘감사 표현하기’와 

‘인간관계 돈독히 하기’였으며 낮은 점수는 ‘종교생활과 

영성 훈련하기’와 ‘몰입체험 늘리기’였다<Table 2>.

Variables Min Max Mean±S.D

self-

reflection

self-exploration
18 50 36.84±5.41

self-awareness

other-exploration
21 50 37.73±5.28

other-awareness

Happiness  2 17 10.11±3.46

Happiness-p

romotion

Committing to your goals  3.49± .94

Increasing flow experiences  2.87± .99

Savoring life's joys  3.20±1.09

Expressing gratitude  3.74± .87

Cultivating optimism  3.78±1.00

Avoiding over-thinking and

  social comparison
 3.25±1.01

Practicing acts of kindness  3.42± .82

Nurturing social relationships  3.74± .93

Developing strategies for coping  3.53± .89

Learning to forgive  3.33±1.02

Practicing religion / spirituality  2.09±1.20

Taking care of your body  3.43±1.05

Total  3.32± .51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s of
           Self-reflection, happiness, and
           happiness promotion activities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성찰과 행복감, 

    행복감 증진을 위한 활동의 차이

자기성찰에 있어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학년과 

실습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4학년의 자

기성찰 점수는 1학년에 비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F=3.106, p=.025). 실습경험 유무에서는 실습을 경험

한 학생들의 성찰 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

다(t=-2.920, p=.004). 행복감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태가 

좋다고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1.474, 

p<.001). 행복 증진활동은 종교 있는 학생들이 없다고 답

한 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F=3.560, p<.001). 또한 경제적 상태가 좋다고 답한 학생

들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더 행복증진 활동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5.135, p=.006)<Table 3>.

3.4 자기성찰, 행복감과 행복감 증진활동의 관계

self-reflection r(p) happiness

r(p)self-domain other-domain

 other-domain  .539*** 1

 happiness .095 .132
*

1

 happiness

  promotion
.426*** .389*** .446***

*p<0.05, **p<0.01, ***p<0.001

<Table 4> Correlation among self-reflection, 
happiness, happiness promo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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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성찰의 하위요인인 자기영역과 관계영역 모두 행

복감 증진활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r=.426, p< .001; 

r=.389, p<.001) 행복감은 자기성찰 중 타인영역 성찰과

(r=.132, p=.011) 행복감 증진활동(r=.446, p< .001)과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3.5 행복감 영향 요인

간호대학생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성찰의 하위영역들, 행복증진 요

인을 단계적 회귀분석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가정 분

석은 다중공선성, 잔차의 독립성, 등분산성 등으로 진단

하였다. 행복감의 주요 영향요인은 행복증진활동(β=.46), 

경제적 수준(β=.24), 자기영역 성찰(β= -.11)로 행복감의 

26.3%를 설명하였다<Table 5>.

Variables β t(p)

happiness

constant -.57(.566) Adj R
2

.263h-promo 46 9.50(.000)

economic .24 5.18(.000) F(p)

44.51

(p<.001)self-domain  -.11 -2.30(.022)

<Table 5>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4. 논의  

대상자의 자기성찰은 자기영역(자기탐색과 자기이해)

과 타인영역(타인탐색과 타인이해)의 성찰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영역 성찰의 평균점수가 자기영역의 

성찰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황주연의 연구에서는 자기

영역 성찰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오로지 간호학과 학생들

이었고 황주연 연구의 대상자들은 일반 대학생과 회사원, 

교사, 주부 등으로 구성되었다. 아무래도 간호학과 학생

들은 간호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 즉 가족, 지

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보다는 타인의 생각, 

입장에 대해 더 고려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과

정과 상호작용 등에 대해 더 이해하고 탐색하는 경험과 

기회가 많았음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

한다. 나 자신의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타

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유지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간호사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

할 때 위 결과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와 같은 행복증진활동 측정도구를 사용한 정

보미[17] 연구대상자들의 행복증진활동 평균은 본 연구 

대상자의 3.32점수와 거의 유사하였다. 행복감 증진 활동

에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낙관주의 기르기’였고 

그 다음 높은 것은 ‘감사 표현하기’와 ‘인간관계 돈독히 

하기’였으며 낮은 점수는 ‘종교생활과 영성 훈련하기’와 

‘몰입체험 늘리기’였다. 이것 또한 정보미 연구와 같은 결

과를 나타내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주관적 요소에

는 고귀한 인격, 비범한 두뇌, 선량한 성격, 명랑한 기상, 

튼튼한 체격 들이 있는데 이중 명랑한 기분은 그 효력이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며 즉각적이다. 명랑한 기분을 가

지면 언제나 행복하게 되는 법이고 명랑한 기분을 갖는 

자체가 행복함을 뜻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로

써 학생들이 행복증진활동의 첫 번째로 낙관주의 기르기

를 선택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성찰, 주관적 행복감, 행복감 

증진활동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자기성찰에 대해서 학년

과 임상실습 유무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4

학년의 자기성찰 점수가 가장 높았고 1학년의 점수가 가

장 낮았다. 또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하지 않은 학

생들보다 자기성찰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자기성찰

은 자신에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하며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자기성찰은 부정적인 감정

(화, 죄책감, 슬픔, 좌절, 분노 등)이 생기거나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자신과 불일치되는 상황, 딜레마 상황,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게 변하는 사건 발생 등 주로 

자신에게 불편감이나 변화를 안겨다주는 상황에서 일어

난다[9]. 간호학과의 3, 4학년은 병원과 지역사회 실습을 

통하여 다양한 건강상태와 연령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만난다. 단순히 실습으로써 사람을 만나기보다 전인간호

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개인과 그들이 필요

한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학생으로의 만남과 관계를 갖는

다. 이런 간호제공자와 환자로서의 만남을 통해 4학년은 

여러 차례의 자기성찰 시간을 경험할 것이고 이때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과 타인, 외부 세계에 대

해 있는 그대로 앎을 가지게 되는 진정한 앎의 자기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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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게 된다[21].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태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주관적 행복감을 쾌락주의적 입

장에 있는 연구자들은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 

-being)’이라는 말을 선호하고, 자기실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이라

는 말을 선호하고 있다. 주관적 안녕이 높은 사람은 긍정 

정서가 많고 부정 정서가 적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

람이다[22]. Campbell(1976)[23]은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

의 경험 내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건강, 안락함, 부와 같은 

객관적인 경험이 없어도 안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상태(월수입, 경제적 

여유감)가 좋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24]. 덧

붙여 이수정 등[25]도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행복한 사

람은 자신감이 있고 직업에 대한 의욕이 강하고 적절한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 선진국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소득과 행복감은 대체로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26]. 그러나 객관적인 삶의 질이

나 조건이 경제적 수준이라는 단일 차원으로만 측정될 

수 없고 소득, 건강, 교육, 노동, 환경, 문화생활, 안전, 형

평 등 다차원으로 구성[27]되므로 다양한 삶의 조건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는 추후 연구들

이 필요하다. 물질주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

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자신

이 원하던 금전적인 목표에 도달하더라도 그 성취가 행

복의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28]; 물질주의는 사람들

로 하여금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돈돈히 하고 현재

를 즐기고 사회 공동체에 공헌하는 활동을 방해하여 삶

에서 보다 의미 있고 즐거운 면에 치중하지 못하게 만든

다[29]. 긍정심리학에서 보는 행복에 대한 3가지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은 제 3자의 시각이나 잣대가 아

니라 주관적 판단이나 느낌으로 수준을 잴 수 있어야 한

다. 둘째, 행복은 삶의 부정적 요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측면에 비해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

한다. 셋째, 행복은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생

기며 결코 돈, 명예, 건강과 같은 외부적이고 물리적인 조

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즉 행복의 핵심 고

리는 삶의 전체적 질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 이루어진다

는 것이다[30,31,32]. 

행복감 증진활동은 종교 유무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행복 증진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종교적인 사람들이 비종교적인 사람들

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정신적 외상으로부터 더 잘 

회복한다는 사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다[32].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건강한 생활 습관, 즉 과음, 마약, 문란한 

성생활, 흡연과 같이 건강하지 못한 행위를 덜 할 것이라

는 것이다. 담배도 덜 할 것이고 건강한 식사, 화목한 가

정생활 강조 등 긍정적이고 스트레스가 적은 생활양식을 

장려하기 때문이다[20]. Lyubomirsky는 행복증진 중재

(happiness-increasing intervention) 연구를 통해 행복은 

증진 가능하고 지속시킬 수 있으며 행복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50%, 삶의 환경이나 조건에 의한 차이 10%, 나

머지 40%는 인간의 통제범위 안에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20]. 인간  삶에서 경제적 상태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적

지 않지만 부의 가치 때문에 행복이 흔들리지 않도록 참

된 행복의 정의와 행복에 대한 의미, 행복하고자 하는 마

음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감사 표현하

기, 용서 배우기 등의 다양한 행복 증진을 위한 노력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주관적 행복감은 자기성찰 중 타인영역에 대한 성찰

과 행복감 증진활동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행복

감 증진활동은 자기성찰(자기영역과 타인영역)과 주관적 

행복감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황주연(2011) [11]

의 연구에서도 자기영역 성찰보다는 타인영역(관계영역)

의 성찰이 높을수록 안녕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같은 맥락에서 이지연 등[19]도 이타주의와 주관적 

행복감 간에 정적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결국 자신에 대해 꾸준히 살피는 자기성찰은 자신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이러한 지식이 증가하면서 성숙한 

인격과 정신건강을 갖출 수 있다.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수혜자의 우울이 낮아지고 자존감과 같은 

주관적 행복감은 증가하여 개인적 안녕 수준이 높아진다

[33,34,35]. 간호학과 학생들은 실습을 통해 보다 많은 사

람들은 만나면서 간호를 통해 환자에게 돌봄, 봉사를 하

지만 동시에 대상자들로부터 정서적 지원(건강, 봉사, 희

망, 행복 등에 대한 의미)을 받는다. 그러므로 타인영역의 

성찰은 개인의 행복감 수준을 향상시킨다. 인간의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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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는 행복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행복감 증진 활동 등의 

학습을 위한 준비가 되고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다각적

이고 효과적인 행복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결과에서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

감 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희망적

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행복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행

복을 찾기 위해, 더 행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관적 행복감과 

특히 타인영역의 성찰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결과는 

행복감 증진활동 중 감사 표현하기와 인간관계 돈독히 

하기에 우선순위를 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그런 과정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당사자와 상대방 모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D 광역시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의 자기

성찰과 행복감, 행복감 증진활동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

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자기성찰은 고학년, 특히 

4학년에서 그리고 임상실습을 한 그룹에서 높은 점수로 

학년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행복감은 경제적 상

태가 좋다고 한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고, 행복증진 활동

은 종교가 있고, 경제적 수준이 좋다고 한 그룹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행복감은 타인영역의 성찰과 행복감 

증진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자기

성찰과 주관적 행복감은 부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고(타인영역의 성찰과 밀접) 행복감 수준은 

행복감 증진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일 

간호학과 학생들의 결과이고 주관적 행복감의 변수가 제

한적이었으므로 일반화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

지만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특히 다른 사람들

의 기본적인 행복과 관련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학

생들의 행복감과 행복감 증진활동, 행복감 영향요인을 

파악한 것은 현대의 융복합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

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본 결과를 통해 간호학과 학생들

의 주관적 행복감에 자기성찰이 영향을 미치므로 추후 

자기성찰과 행복감에 대한 다양한 변수와 방법의 연구가 

요구되고 간호대학생들의 행복감 및 행복감 증진을 위해 

자기성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내용의 추가에도 심

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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